













　본고에서는 , 일본어모국어화자 대학생을　대상으로 한국어학습 의식조사를 연구했다 . 학습자의 
학습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며 , 학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는 어떠한 
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. 그리고 한국어를 배운 후의 이미지 변화는 향후 한국어학습에 
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으며 , 한국어학습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이며 , 수업을 듣고 
보충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학습자에게 기술식으로 적게 했다. 결과로는 학습의 동기는 “한국에 관심”, 
“한류의 영향”, “재미있을 것 같아서” 의 대답이 나왔고 , 목적으로는 “한국여행” 과 “한국인과의 교류” 의 
결과가 나왔으며 , 학습을 위해 “예습과 복습”, “드라마 시청”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. 한국어의 
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한 학습자는 차후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, 수업중 
보충해 주었으면 하는 점으로는 “의사소통수업 방식으로 회화수업과 한국문화 체험학습을 할 수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　調査は、2010 年 7月、長崎外国語大学（以下N大学）と J大学での「韓国語文法Ⅰ」「韓国語会話Ⅲ」、
「韓国語Ⅰ /Ⅱ」履修者 114 名を対象に韓国語学習者の意識及び認識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を行




　J大学での「韓国語Ⅰ /Ⅱ」は通年科目 1コマ（90 分授業）の２単位である。N大学では「韓国













その次が「単位が必要なので」が 18 回答で 23％を占めることとなった。また、その次に多かった
「韓流の影響」「面白そうで」と答えたのが 17回答で 22％を占めている。一方、N大学においては、
もっとも多い動機として「面白そうなので」と答えたのが 22回答で 57％、「韓流の影響」は 20回
〈表 1〉
学習期間 1 ～ 3 ヶ月未満 3 ～ 6 ヶ月未満 6 ヶ月～ 1 年未満 1 ～ 2 年未満














するため」で 27名 35％、「K-pop を聴くため」で 19名 25％と続いている。一方、N大学では「韓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たとおり難しい」が 13％、「思ったより簡単」が 9％、「どちらとも思わない」が 6％、「その他」が１％
の順で現れた。これを難しいか難しくないかに分けてみると、全体的にやさしいよりは難しいと感じ
る 82％傾向が強いことがわかった。N大学では「どちらとも思わない」16％という回答が目立つ。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は（（조승혜 (2008)「한국어 학습자의…‘한류 ( 韓流 )’에 대한 인식 비교」『이중언어학 제 38 호』
pp．6）






明し絵で示した。例えば、鼻音（ㄴ , ㅁ , ㅇ）「サンタ、サンマ、マンガ」、促音（ㄱ , ㄷ , ㅂ）「アック、
アット、アップ」で発音練習を行った。一度に学ぶには量が多く、学習者が十分に消化できない
可能性が高いことを考慮し、文章や会話に例が出てきたときに、その都度ごとに反復指導を行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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